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pISSN 1229-781X / eISSN 2671-5759

기독교교육논총 제72집 (2022. 12. 30): 147-164
https://doi.or.kr/10.17968/jcek.2022..72.007

13)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in Children’s Worship

어린이 예배에서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김은주(Eun-Ju Kim)

Abstract

Stories have been studied as an important educational method in Christian education. In re-
cent discussions on religious education, stories ar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stimulat-
ing children's unique fantasy, as opposed to visual media, and in terms of face-to-face di-
rect communication. Our most profound and passionate orientation to the world is shaped 
by stories. This is because stories move us by moving us and shape our unconscious to act 
accordingly. However, the subjects that supply stories to children now are various mass me-
dia and consumer culture. The story it tells instills a secular worldview and makes us dream 
of a world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kingdom of God. Our children need a story to 
imagine the kingdom of God. This paper focuses on story-style sermons in children's wor-
ship and tries to deal with th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tory-style sermons. To 
this e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reat the Bible as a story according to the approximate 
concept of the story and the position of literary criticism who approached the Bible as a 
story. The second will deal with narrative preaching. First, we will look at narrative sermons 
for adults, and then deal with narrative sermons for children. The two narrative sermons 
were treated separately in the sense o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rather than 
being separated. Lastly, I would like to draw out th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narrative 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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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배에서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in Children’s Worship

김은주(Eun-Ju Kim)**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논문은 어린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식 설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야기는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의 종교교
육 논의에서 이야기는 시각적인 미디어와는 반대로 아이들만의 고유한 판타지를 자극한다는 의미
에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
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열정적인 지향은 이야기에 의해 빚어진다. 이야기는 우
리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공급해주는 주체는 다양한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이다. 그것
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어린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식 설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우선 이야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과 성경을 이야기로 접근한 문학 비평의 입장에 따라 성경을 이야기로 다룰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야기식 설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이
어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식 설교를 다룰 것이다. 두 개의 이야기식 설교는 따로 구분돼 있다기
보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현재 어린이 예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가 보다 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었다. 이야기식 
설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참여적 배움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 자아와 타자에 대한 종교적 언어
를 획득함으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이야기, 이야기식 설교, 어린이 예배, 설교, 기독교교육, 성경, 문학비평



김은주 ┃ 어린이 예배에서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149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다.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전하는 부모나 교사와 눈을 맞추며 반응하고 상상한
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와 재미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창조적 과정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할머니나 부모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가는 듯하다.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공급해주는 주체는 다양한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이다(Smith, 2019). 
그것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
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는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
회 현실에서 아이들이 교회교육 현장에서 생생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그
러므로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
를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어린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식 설
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야기에 대한 대
략적인 개념과 성경을 이야기로 접근한 문학 비평의 입장에 따라 성경을 이야기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식 설교를 다룰 것이다. 두 개의 이야기
식 설교는 따로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구분하여 다
루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II. 이야기

1. 이야기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이야기하면서 자신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알게 된
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 이야기에 의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서사적 동물이
다(Smith, 2018, 191). 인간은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
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동물인 ‘호모 나란스(Homo narrans)’
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와 갈등, 시행착오, 결과라는 패턴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는 일반적
으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말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양금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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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33; Wright, 2010, 78-81).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MacIntyre, 1997)는 이야기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너무나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나는 어떤 이야기에 속해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방진하, 2014, 82; Smith, 
2018, 191).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이야기는 사건, 등장인물, 배경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플롯(줄거리)을 통해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조직하는 의미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전체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경
험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 준다. 이야기는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비실제적인 허구의 영역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으
로 구성된 이야기와 같은 진실된 이야기들을 포함한다(Polkinghorn, 2009, 44, 54; Powell, 
2012, 53). 이야기는 발화의 시점, 아이러니, 갈등, 구성을 비롯한 서사구조를 포함한 다양
한 수사 기법들을 사용한다(Wright, 2010, 80). 

이야기는 정확히 어떤 시간에 무엇이 발생했는지 보고하기 위해 쓴 단순한 사실 기록이나 
‘연대기’와는 다르다. 이야기는 사실보다는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MacAdams, 2020, 36),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건 개요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특정한 서사적 맥락에 
입각하여 사건을 배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시간 경험과 개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인간 경험을 재현하고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질적인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Tappan&Packer, 2022, 9). 

McAdams(2020, 32-33)는 이야기의 공통된 2가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
나는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반에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나름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 모두 그 집을 통과할 때”
처럼,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는 장치이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등장인물
이 반드시 인간일 필요는 없지만, 동물이나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라도 대부분 인간적
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 사건 발생 전에 등장인물의 나이나 외모와 같은 기본
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이야기와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 내
러티브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이야기를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
기도 한다(양금희, 2010a; 2010b; Groome, 2011). 사전적 의미에 따라 내러티브를 “일련
의 사건이 가지는 서사성”으로 이해한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로 기술되지 않은 영화나 
만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의 표현양식이 포함된다. 그런 면에서 내러티브는 이야기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폴킹혼(Polkinghorne, 2009, 44-44)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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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인 도식이며 이야기, 설화, 역사 등을 가리킨다. 이야기식 
설교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야기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야기식 
설교는 또한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인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내러
티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미상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야기로서의 성경

이야기는 흔히 인식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진리나 ‘실재’에 관한 순수한 진
술 대신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해되거나 수사적인 말들을 위한 포장 정도로 생각
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예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야기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이야기는 세계관이라는 전체 구조물 내에서 핵심
적이다. 세계관을 특징짓는 이야기들은 신념들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 속한다. 이야기들은 
세계를 경험하는 데에 결정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이야기들은 다른 세계관들에 도전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를 통한 세계관 및 다양한 변형들에 관련해서는 성경에 나
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증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라는 양식을 통하여 과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또한 현재 
신실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종용하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단번에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라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을 자연스럽
게 표현하는 필수적인 방식이었다. 주 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방
식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했다. 초기 그리스도인
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계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전하였던 것이다(Wright, 2010, 77-87). 

한스 프라이(Frei)는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큰 집적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전창희, 2010, 190-191). 그동안 성경은 이야기라는 
문학적 이해에서 읽히기보다는 의미 있는 역사기록이나 계시된 진리, 신앙을 위한 지침서로 
읽혀 왔다. 성경연구의 분야에서도 지난 1세기 동안 역사비평이 주를 이루었다. 이 방법은 
성경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삶과 사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역사비평은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야기 배후에 있는 역사적
인 정황을 해석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비평은 본문의 의미를 본문의 기원과 발전
과정의 측면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음서의 서사적인 성격을 신중
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Frei, 1996). 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이지, 예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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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잡다한 자료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읽히도록 의도
되었지, 각 구절의 상대적인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서 분해하고 검증하도록 된 책이 아니라
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를 연구함에 있어 보다 문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작
되었고 성서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문학비평이다(박종석, 1996). 초기 그
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들은 그들의 존재와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Wright, 2010, 616). 
성경 기자들은 실재를 서사적으로 묘사하는 데 적절한 표현양식으로서 이야기 형식을 필연
적으로 택하게 되었다고 보게 된 것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실제 저자의 역사적인 의도가 그
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자가 이야기 안에서 저자로 재구성해 낸 인물인 ‘내재
된 저자’가 더 중요하다. 내재된 저자를 규명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어떤 입장에서 해석되어
야 할지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내재된 저자의 관점은 그 이야기의 외부적인 요소들이나 역
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밝혀낼 수 있다. 이야기의 역사적인 저자가 아니라 내재된 
저자에게 해석의 초점이 맞춰질 때, 그 이야기는 스스로 말하도록 허용된다. 해석의 열쇠는 
작품의 배경에 대한 정보에 있지 않고 이야기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비평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서 본문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한다. 문학비평은 본문을 분해하
지 않고, 그것을 묶어 주는 이음새를 찾아내어 현재 가지고 있는 본문을 그 완결된 형태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서는 통일성 있는 서사이야기로 간주되며 각 구절들은 그 이
야기 전체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해석된다. 이야기의 세계는 그 역사성에 비추어서 평가되기
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박종석, 1996; Powell, 2012, 
21-34). 

III. 이야기식 설교

1. 이야기식 설교

이야기식 설교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설교학계를 중심으로 명제 중심의 전통적
인 설교의 대안으로 ‘새로운 설교학’의 등장과 맞물린다. 이 새로운 설교학의 중심에 ‘이야
기식 설교’가 있다(김창훈, 2004, 55). 이야기식 설교의 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스 프라이를 필두로 한 ‘이야기 신학’의 발전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한스 프라이는 이야기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작업에 관심을 두었고, 성경 연구 
방법에서 성경의 서사성이 상실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찰스 캠벨은 프라이의 이야기 신학의 
설교적 암시들을 이야기식 설교학으로 구체화시켰다(전창희, 2010, 177-183). 

그렇다면 이야기식 설교란 무엇인가? 이야기식 설교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었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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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야기식 설교는 이야기 줄거
리로 이루어진 설교를 말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야기 형식을 갖춘 설교를 이야
기식 설교라고 한다(김창훈, 2004, 59). 로우리(Lowry, 2011, 24-31)는 특별히 삶에서 발
생하는 문제나 곤경과 같은 주제가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플롯)와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식 
설교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삶에서의 곤경 상황과 모순이 갖는 문제점에서 해결점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과 관련하여 게르
하르트 에벨링은 복음적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황이 먼저 ‘질문’의 관점에서 분석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폴 틸리히 역시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복음의 응답을 상
호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rych, 2012, 36-38). 로우리(2011, 35)는 이야기식 
설교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서나 교리 내용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서 해결로, 가려움에서 긁
어 줌으로 옮겨가는 전이 과정이라고 본다. 

로우리(2011, 40-105)는 이야기식 설교를 구성하기 위한 다섯 단계를 제시하는데, 첫 번
째는 설교의 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중들의 평형감각을 뒤집어 놓는 단계이다. 이 단계
는 인간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나 갈등 상황을 통해 문제의 모호함을 알려주고 청중들
을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긴장의 균형을 변경시켜 새로운 불균형을 산출해내는 과정이
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긴장을 설교의 결론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왜 그런가?”를 물어보면서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모순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한다.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복음의 궁극
적인 선포 형태를 좌우한다. ‘왜 그런가’를 물어보는 분석은 설교할 복음의 내용에 있어 중
요할 뿐만 아니라 설교 구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행동 뒤에 숨어있
는 동기나 두려움, 결핍이나 필요를 엄밀하게 살펴보는 깊이 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분석의 
목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내적 동기를 파헤쳐서 어떤 치유책이 필요한지 배경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는 단계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과정들은 잃어버린 연결고리, 곧 문제화된 이유를 해
결해주는 어떤 설명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문제와 답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가려움에서 긁어줌으로 이어주는 다리이다. 일단 실마리가 드러나기만 하면 사건들은 다른 
견지에서 보게 된다. 분석작업이 벽에 부딪힐 때,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곤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논점을 납득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해결의 실마리는 뜻밖의 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역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네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면, 문제의 상황은 복음을 경험하기에 
충분하게 성숙된다. 사실상 선포되는 복음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신뢰할만한 것
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놓여진 상황에 의존한다. 인간이 처한 문제의 답은 인간 실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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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빛과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다(Krych, 2012, 35). 마지막
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이다. 복음과 인간의 상황이 교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기대될 수 있으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 무엇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설교의 결말의 마지막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복음에 의해 야기시
켜야 한다. 

물론 이 다섯 단계를 다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화의 다양성이 주어질 것이다. 마지
막 단계인 결과를 기대하는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약간의 힌트만 남기는 것도 가능
하다. 상황에 따라 첫 번째 단계인 평형을 뒤집는 단계도 불필요할 수 있다. 청중들이 설교
를 들을 공감대를 전혀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고 청중
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례 상황처럼, 설
교 상황 자체가 죽음을 통하여 평형을 뒤집어 놓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Lowry, 2011). 청
중의 관심과 설교가 놓인 자리를 잘 분석하여 Lowry의 이야기식 설교 구성을 위한 다섯 
단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식 설교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의 형태로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과 복음을 소통하기 위한 중요
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은 우선 어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이들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복음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는 
갑자기 어떤 내적인 체험을 하거나 자연이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성경 이야기
에 귀 기울이면서 아이들은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곤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을 만났는지, 어떻게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는지 귀 기울이게 된다(Schweitzer, 2012, 173-
178). 

이러한 의미에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하
여 성경의 낯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형태를 살펴봤
을 때도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지평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복음서를 살펴보
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독백적인 설교는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설교인 산
상설교는 성서 연구의 역사 비평적 견해에서는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산상설
교는 예수님이 특정한 기회에 단번에 설교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서 저자에 의해 편집
된 어록이라고 보는 것이다(Hagner, 1999, 202). 예수님은 긴 설교나 일반적인 진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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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기보다는 매번 그 상황에 맞게 짧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르쳤고, 병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청중들과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소통의 방법과 주제를 개
진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소통 방식을 살펴봤을 때, 아이들과 복음을 소통하기 위한 방법
으로써 설교의 형태는 일방적인 주입식 설교보다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설교가 아이들에게 
더욱 적합하다. 이야기는 어떠한 원리나 원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줄거리 안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양금희, 2010b, 183). 아이들은 
생생하게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도될 때 추상적인 종교 개념들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는 오감을 통해 파악되는 것처럼, 현실적인 실재들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야기는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수용과 거절 사이의 긴장을 알아보고 탐구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준다(Peterson, 2004, 55-56).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전망을 얻게 되고 이로써 복음을 위
한 소통의 공간이 마련된다(Grethlein, 2014, 105-110). 

그레트라인은(Grethlein, 2014, 112-113)은 어린이 예배에서의 이야기식 설교를 위한 
구성을 범죄 소설에서 나타나는 긴장 고조의 도식을 따라 다섯 단계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을 이야기식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과 시간적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영웅’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갈등이 첨예화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이 실패했거나 실패한 
현장을 바라보는 행동의 지연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갈등이나 문제
가 해결된다. 

피스터(Theodor Pfister)는 이야기식 설교를 위한 기본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Dieterich, 1997, 46). 

- 인물: 여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장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 시간: 언제 일어났는가? 
-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핵심: 본문, 구절, 문장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피스터(Theodor Pfister)는 이야기의 핵심을 전하는 단계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한 문장
으로 표현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야기식 설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성경 이야기를 확장하거
나 변형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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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erich, 1997, 143). 모든 이야기식 설교는 유연한 언어와 풍부한 미사어구에 의해 생
명력을 얻는다. 단순히 ‘그는 배가 고파서 빠르게 먹었다’가 아니라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서 음식을 보자마자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와 같이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어휘의 묘사가 
필요하다. 이야기식 설교에서는 가능한 간접 화법보다는 직접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식어의 사용은 정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감각이 이야기 속에서 사
용되는 것이 좋은데, 바람, 온도, 냄새, 맛, 소리, 풍경 등에 대한 지시어들이 등장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 전달에서 감각을 잘 이용하는 것은 ‘효과’만을 노리는 방법이 아니라, 청중들
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다(Grethlein, 2014, 112-113; Lowry, 2011, 120). 

3.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식 설교의 주제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식 설교에 적합한 본문이나 주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천 년 이상의 큰 간격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발달단
계와 맞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는 설교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음에도, 자칫 아이들에게 두려
움과 공포를 심어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삭을 제물
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
의 위치인 이삭과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두려움
에 더 공감하게 될 것이다(민영진, 1991, 150).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서 
어른이나 부모, 교사들의 권위와 힘 앞에 연약함이나 무력감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이삭에게서 느낀다면, 복음이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억압과 두
려움의 산물로 잘못 심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어떠한 신학적 입장으로 접근하
느냐에 따라 성경의 본문이나 주제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라
는 것 역시 분명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떻
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설교자의 
성찰과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포함한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설교자에게 요구된
다. 

Walter(1999, 103)는 책임 있는 이야기식 설교는 성경의 증언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세계에서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야기식 설교는 
성경 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다. 도덕을 설파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외현적 
사태를 단순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신앙을 포함하여 삶을 잘 살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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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thmer-Haake, 2004, 10
9). Schweitzer(2012)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을 직접 다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그가 
‘중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대하다는 것이다. 직접
적으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삶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가질 수밖
에 없는 근원적인 질문, 궁극적인 관심과 관련된 질문을 말한다. 그가 제시하는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과 관련된 성경의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식 설교를 위한 
주제와 본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에 관한 질문으로서,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은 신뢰할만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인간과 세상의 기원, 미래에 관한 질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들려줄 수 있는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도한 하나님에 관
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죽
음에 관한 질문은 모든 아이가 한 번쯤은 던지게 된다. 죽음에 관한 질문은 아이들에게 예
외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의미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질병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으로써 내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지? 라는 
물음이다. 이에 관해서는 성경의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가치관과 도덕과 관련한 질문으로써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행동
의 근거에 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등을 들려줄 수 있다. 

이야기식 설교의 주제를 위해 에릭 에릭슨의 발달심리학에 의거하여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애에는 주기가 있고 전환점이 있는데, 생애에서의 이 전환점은 
어떤 특정한 발달이 결정되는 시기를 뜻한다. 그리고 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발달과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발달은 두 개의 극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아기에서부
터 노년기까지 여덟 발달단계로 나뉘며 어린이 예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는 네 개에 해당한
다. 즉, 유아기는 ‘원초적 신뢰 대 불신’이라는 과업이 주어지는 단계이고 아동기 초기의 아
이들에게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놀이기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는 과업이 주어진다, 학령기의 취학 아동들은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과업의 
단계이다. 이러한 발달단계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식 설교의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ieterich, 1997, 60-61; Erikson, 2020; Schweitzer, 2009, 86-107).

Tschirch(1997, 24)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와 상징들, 
아이들의 이해력과 관심들, 아이들의 삶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주제들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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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성탄절에는 ‘어둠 가운데 빛’, 부활절에는 ‘죽음 안에서의 생명’, 두려움과 신뢰, 
작은 것과 큰 것,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세상, 나와 다른 사람들, 희망과 평화 등이다. 

IV.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어린이 예배의 이야기식 설교에서는 이야기가 말해진다. 제임스 스미스(Smith, 2018, 73
-85)는 우리를 사로잡는 이야기, 우리가 뼛속까지 흡수한 이야기들은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
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게 한다고 말한다. 최
근 연구는 인간의 행동과 결정은 의식의 영역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Brooks, 2012, 9), 이야기는 우리의 무의
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린이 예배에
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이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식 설교에서 소통되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건네고 무의식을 
형성하여 앞으로의 신앙과 인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참여적 배움

이야기식 설교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
정에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 역시 그 나름의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Tschirch, 
1997, 27). 이야기식 설교는 청자인 아이들에게 창조성을 요구하고 생각의 유희를 즐기게 
하며 내적인 이미지를 일깨운다(Berryman, 2011, 122-123; Walter, 1999, 102).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텔레비전 역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방식은 비유적이지 않다. 텔레
비전의 의사전달 방식은 일방적이고 순응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저마다 독특한 아이들의 창
조적 과정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은 단순히 중립적인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궁극적인 실재가 무엇인지를 가
르친다. 다양한 캐릭터와 이미지들을 통하여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해 나가도록 한다. 텔레비전은 우리를 살아 있는 주인공의 실재가 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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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인간의 대리 모험을 수동적으로 즐기는 시청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제롬 베리만
(Berryman)은 그러한 것은 살아 있는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길을 찾아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모험에 필요한 에너지를 갉아 먹는다고 말한다(Berryman, 2011, 12
4-131; Schweitzer, 2012, 72-73; Smith, 2019, 152).

반면에 이야기식 설교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아’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Ta
ppan&Packer(2022, 85-86)에 의하면 청자는 이야기 가운데 발화하는 ‘나’의 목소리와 이
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자는 마치 
자기 자신에 관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화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청자는 화자를 자
신의 용어로 이해하고 화자의 이야기에 지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관계
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자와 타자의 마음이 서로 맞닥뜨리게 된다. 
화자의 말이 청자의 정신세계로 들어왔을 때, 화자의 사고와 감정은 청자의 사고와 감정과 
대응하여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청자에게 영향을 주고, 청자는 화자와 
공유하는 세계, 특히 관계의 세계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일단 타인의 목소리가 청자의 정
신에 들어오면, 청자는 더 이상 화자와 분리된, 또는 ‘객관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청
자는 화자의 말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슬픔, 행복, 질투, 분노, 지루함, 
좌절감, 안정감, 희망 등을 느끼게 된다. 이는 관계나 연결을 통해 자아의 내면을 타자에게 
열어 내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에 이르는 길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동일시’를 통한 ‘경험적 학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일시를 통해
서 아이들은 낯선 상황과 새로운 삶,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배움
의 길이 열리며 아이들의 삶이 확장된다. 이러한 배움은 논리적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참여를 통해 일어난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세계 안으로 초대되고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이르고 결국 행
동할 수 있게 된다(양금희, 2010a, 18-19). 이러한 과정은 우리 자신만의 순례 여행을 위
해 광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고 가족, 이웃, 자
연과 친밀한 접촉을 하도록 요청한다(Berryman, 2011, 130).

마가렛 크리취(2012, 44-46)는 복음 교육의 변수가 되는 요소는 ‘참여’의 요소라고 강조
하면서, 그 가운데 실존적 참여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복
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통된 실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을 다룬다. ‘중대한 질문’은 아이들이 살아가면
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제롬 베리만(2011)은 그것을 
존재론적 한계의 네 면이라고 표현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삶
과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 설교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소외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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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 참여하고 그것을 설교의 장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와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초대되고 참여하게 
된다. 직접적인 분석이나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야기를 통하여 접근할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을 향
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설득하려 않지만,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물음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식 설교는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지만 실존적 참여를 요구하고 자아와 
정면으로 만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감정을 움직이는 참여적 
배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적 언어의 획득

Grethlein(2014, 111)은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의 종교적 ‘어휘’를 풍성하게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적 언어를 획득함으로써, 아이들은 삶에서 근
본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도움을 얻는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Rizzuto(2000, 85-95)는 아이들은 생애 초기에 궁극적인 것과 관
련되어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인 차원을 이미 경험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보
살핌과 필요를 공급받음으로써 어릴 때부터 아늑함과 보호에 대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원초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아이의 원초적 신앙 형태를 이루게 된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러한 원초적 신앙 형태의 경험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언어를 통해 유아기에 경험했던 두려움이나 그리움을 의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
격 발달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를 제공 받지 못
한다면, 원초적 신앙의 경험은 무의식 차원에 머물러 버리거나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적 환
경으로부터 수집된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은 더 
이상의 종교적 사회화 없이는 삶에 많은 정서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게 된다. 즉, 
성인으로서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발달시키는 이미지의 핵심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김은주, 2021, 295; MacAdams, 2020, 80-83; Schweitzer, 2012, 58-59).     

반면 이야기식 설교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원초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만나게 된다. 제롬 베리만(2011, 12-13)은 종
교언어의 임무는 ‘커다란 그림 한 폭’을 깊이 사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그림은 
존재론적인 한계의 네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면은 죽음에 의해 한계 지어지는 경
계선이다. 두 번째 면은 ‘의미 추구’로써 세계관을 한계 짓는다. 세 번째는 ‘자유의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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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네 번째 면은 ‘혼자’라는 한계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존재론적 한계들을 자각하
고 있고 그러한 궁극적인 관심들을 자각하고 있는 생명체로써 자신들을 세워 줄 언어적 도
구들을 필요로 한다. 종교언어는 하나님, 자아, 타인들, 그리고 창조 사이의 행동들의 순수
한 조합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 종교언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상상력의 과정을 행
동들의 조합들과 연결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들을 명명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종교적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한 존재론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고, 후에 더 건
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라이트(Wright, 2010, 82)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의 삶을 단 
하루 동안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당신은 그의 삶을 일
생 동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열정적인 지향은 이야기에 의해 빚어진다고 분석한 제임스 스미스(2018)의 입장과 같은 맥
락으로 들린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우
리의 무의식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최근의 종교교육 논의에서 이야기는 시각적인 미디어
와는 반대로 아이들만의 고유한 판타지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어린이 예배에서 행해지
는 이야기식 설교 또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어린이 예배에서 행해지고 있
는 설교가 보다 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
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었다. 이야기식 설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참여적 배움
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 자아와 타자에 대한 종교적 언어를 획득함으로 신앙의 성장에 도
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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